
2/6/23, 2:55 PM Constant Contact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campaigns/view/list 1/7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Bloomberg: 1월 일자리 무려 51만7천개 늘어… 실업률도 3.4%로 하향

[미국 금융]
WSJ: SEC, 상장사들 기후변화 재무 내역 공개 기준 완화 추진

[뉴욕/미국 생활]
Bloomberg: 뉴욕과 뉴잉글랜드에 한파 진행  
Bloomberg: 대도시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장 행복하고, 슬플까?

[부동산]
CNBC: 모기지율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져

[글로벌 경제]
WSJ: 글로벌 법인 최저세 합의 진척... 미기업에 일시 유예 제공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노동시장 권력은 다시 고용주에게…채용 쉬워졌다
TechCrunch: 애플, “9억3천5백만 유료 구독 가지고 있다”
CNet: 구글, 챗GPT 대항할 자체 AI 챗봇 시험중
Bloomberg: 스페인 법원, “아마존 운전자도 정직원이다”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January US Jobs Report Analysis and Market Reaction
1월 일자리 무려 51만7천개 늘어… 실업률도 3.4%로 하향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월 일자리가 51만7천개로 전월
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한마디로 ‘놀랄만하게 강력한 노동 시장’이다.

실업률은 어떤가? 미국인들이 노동시장으로 더 들어오면서 3.5%에서
3.4%로 떨어졌다. 노동 참여율도 62.4%로 상승했다.

일자리 증가세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발생했지만 특히 레저, 환대 사업, 전
문직 서비스, 헬스케어외에 정부, 소매, 건축, 제조업도 늘었다.

결국 이날 보고서는 연준이 좋아하기 힘든, 너무 강력한 노동 시장 상황이
라는 것. 계속 금리를 높게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노동 시장 지표 때문에 증시는 내림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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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SEC Considers Easing Climate-Disclosure Rules After Investor
Pushback
SEC, 상장사들 기후변화 재무 내역 공개 기준 완화 추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이 날씨나 온난화 관련 비용들을
공개토록 의무화한 룰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이같은 방안이 발
표되었으나 올해 최종 방안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 완화 검토는 산업계와 기업활동 자율성을 선호하는 공화당으
로부터의 법적 저항을 수용하기 위한 대응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표된 방안에는 기업들이 산불로 인해 받는 피해, 탄소배출 상한
선 같은 기후 관련 규정 때문에 판매 계약에 나타난 손실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WSJ 기사

[뉴욕/미국 생활]

Bloomberg: Record-Breaking Cold Sweeping Into New York, New
England
뉴욕과 뉴잉글랜드에 한파 진행  

캐나다에서 발생한 한파가 뉴욕과 뉴잉글랜드를 휩쓸면서 기록적인 추위
를 보이게 있다.  

이번주 금요일 밤에 맨해튼 센트럴 파크가 섭씨로 마이너스 13도, 화씨로
는 9도를 기록하게 되고 특히 찬바람으로 인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
로 National Weather Service는 예보했다.

특히 보스턴은 화씨로 마이너스 8도로 금요일 학교 문을 닫는다. 워싱턴은
14도를 기록하게 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ere People Are Happiest — and Saddest — in Big Cities
대도시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장 행복하고, 슬플까?

대도시에서의 삶은 오랫동안 도시와 주민 간에 애증으로 남아 있다. 새로
운 연구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의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느끼거나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c4f1743c-4e1d-4e64-acfe-25bb5f53de7c.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8313356-471d-4a1b-9eb3-2b6a47d69d43.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1ee7c832-6c6b-4cc4-ab0a-e1b9f87c6ef0.pdf?rdr=true


2/6/23, 2:55 PM Constant Contact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campaigns/view/list 3/7

슬픔을 느끼는지 분석했다.

런던과 샌프란시스코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식당이나 공원, 호
텔, 바닷가에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사무실이나 스포츠 경기장
에서는 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지 않게도 기차역, 버스정류장, 혼잡한 다리 등 교통 시설에서의 트윗
은 혐오감과 분노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BC: Mortgage rates drop to the 5% range for the first time since
September
모기지율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져

새로운 발표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의 평균 금리가 5.99%로 떨
어져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에 도달했다.

모기지율은 이번 주 6.21%로 시작했지만 연준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완
화됐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발표 이후 수요일 크게 떨어졌다.

한편 모기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계약된 주택 매매가 지난 12월 6개월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2% 올랐고, 주택 건설업체들의 주가도 올랐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Minimum Tax Deal Advances With Partial Reprieve for U.S.-
Based Companies
글로벌 법인 최저세 합의 진척... 미기업에 일시 유예 제공 

미국은 과거에 국제적으로 조율된 글로법 법인 최저세에 다른 국가들이 동
의하도록 촉구했었다. 그러나 현재 이는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
으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현재 외국 국가들의 관료들은 미국이 최저세 의회 통과라는 돌파구
를 만들것으로 기대하면서 미국 회사들에 일시적으로 세금을 유예토록 하
면서 동시에 최저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OECD은 어제 금요일 미국 조세와 유럽, 영국, 한국, 다른 국가
들에서 도입되는 최저세가 어떻게 서로간에 연결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a46a7002-bcaf-405d-8e8d-cfe26c7c446c.pdf?rdr=true
https://www.cnbc.com/2023/02/02/mortgage-rates-five-percent-range-first-time-september.html


2/6/23, 2:55 PM Constant Contact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campaigns/view/list 4/7

최저세 규정은 오는 2025년까지 미국기업들에게 부분적인 유예 혜택을 제
공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경우 해외에서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미 공화당의 OECD의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he Bosses Are Back in Charge
노동시장 권력은 다시 고용주에게…채용 쉬워졌다

최근 기업들이 연이어 정리해고를 이어가고,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성에 대
해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근로자들에게 있었던 노동 시장의 권력이
고용주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임금 인상이 둔화되고, 일부 업종에서 채용이 쉬워지고 있다. 기업은 더이
상 직원들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무실 출근 의무화
를 포함해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냉각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직률이 줄
어들고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의 안정
성과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897b918-cceb-4cfb-8b88-745d6985f073.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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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TechCrunch: Apple says it now has 935 million paid subscriptions
애플, “9억3천5백만 유료 구독 가지고 있다”

애플이 공급망과 제조 문제로 드물게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기를
보낸 가운데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는 밝은 수익성을 보였다.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페이 등을 포함한 구독 서비스
전반에 걸쳐 9억 3천 5백만 건의 유료 구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분기
전년 대비 6% 증가한 2백8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앱스토어 가입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 맥, 애플TV 등을 포함한 액티브 기기의 설치 규모가
지난 7년간 두 배로 늘어 20억대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가 유료 구독 가입
자가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TechCrunch 기사

CNet: Google Testing Its Own AI Chatbot Answer to ChatGPT
구글, 챗GPT 대항할 자체 AI 챗봇 시험중

구글이 챗 GPT에 대항하고 구글 검색을 보완하기 위한 자체 AI 챗봇
“Apprentice Bard”의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80db8def-0839-46be-84be-6fceee58f24a.pdf?rdr=true
https://techcrunch.com/2023/02/03/apple-says-it-now-has-935-million-paid-sub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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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ntice Bard의 툴은 챗 GPT와 유사하지만, 구글 검색과 같은 질의응
답 방식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구글 CEO는 향후 몇 주, 몇 달 안
에 독자적인 AI 모델을 대중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실망스러운 4분기 재무 결과를 보고했다. 챗 GPT가 등장과
함께 기술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구글에게 큰 위협 요소가 되며 ‘비
상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CNet 기사

Bloomberg: Amazon’s Drivers Are Employees Too, Spanish Judge Says
스페인 법원, “아마존 운전자도 정직원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이 아마존에서 배달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가 아닌 정직원으로 고용되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5년 미국에서 시작돼 스페인으로 확대된 아마존 플렉스와 관련된
것이다. 아마존은 플렉스 기사들에게 택배비를 지불하고, 기사들은 자가용
으로 택배를 배달했다.

재판부가 아마존이 “중개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내
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마존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파월 말 안믿어"…주식·코인 위험자산에 몰린 투자자들 고수익

연준 통화긴축 지속 방침에도…시장 "결국 연내 금리 인하할 것"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
하는 등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보였지만, 이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이 주
식·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몰려들어 높은 수익률을 누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이익을 내
지 못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주가를 집계한 지수는 지난해 급락을 딛고 올
해 들어 전날까지 28% 급등했다.

또 골드만삭스가 러셀 3000 지수 내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들로 구
성한 지수는 같은 기간 23% 올랐고, 비트코인 가격은 가상화폐 업계에 겨울이
닥쳤다는 우려 속에서도 40% 이상 치솟았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https://www.cnet.com/tech/computing/google-testing-its-own-ai-chatbot-answer-to-chatgpt/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00e311d4-557d-4386-b85f-803434d18f7a.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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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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